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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9. 18.(수) 11:00

9. 19.(목) 조간
배포 2024. 9. 13.(금) 16:00

검역본부, 방글라데시 축수산부와 
동물 질병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최신 구제역 발생 정보, 유전자원 공유 등 국내 유입 대비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구제역 등 동물 질병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9월 15일 방글라데시 축수산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20년 2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연장으로, 구제역 

감염 유행 지역 중 ‘풀(Pool) 2*’ 지역에 속하는 방글라데시의 구제역 등 

동물 질병 최근 발생을 파악하고, 유전자원을 확보해 향후 양 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세계 구제역 감염 유행 지역을 7개의 ‘풀(Pool)‘로 구분하며,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는 

’풀(Pool) 1‘, 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등이 ’풀(Pool) 2’에 속함

  특히, 구제역, 럼피스킨병, 가성우역 등 새로운 신종 질병이 해외에서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글라

데시 등과 같은 국가와의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협력 분야는 ▲ 구제역 등 동물 질병의 발생 정보 

공유 ▲ 동물 질병의 예찰·진단·방역 관련 공동 연구 ▲ 인적 교류 및 학술

정보 상호 이용․교환 등이다. 

  검역본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방글라데시 축수산부 산하 중앙질병연구소

(Central Disease Investigation Laboratory, CDIL)와 구제역 등의 동물 질병 

대응을 위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5년간 방글라데시 

구제역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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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방글라데시, 

인도 등 남부아시아 지역의 구제역 유행 및 변종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사전에 대응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제역 등 동물 질병 근절

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업무협약(MOU) 체결 사진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책임자 과  장 김종완 (054-912-0773)

구제역진단과 담당자 연구관 차상호 (054-912-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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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업무협약(MOU) 체결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

방글라데시 축수산부 축산국장과 함께


